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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s: To evaluate the compat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desks and chairs to the 
fittness of their physique,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he posture and pain while they use 
the classroom desks and chairs, and to analyze the curvature of spine in sitting position.
  Method: Measurements of the dimensions of desks and chairs and a written survey to question 
students' habits regarding to the usage of classroom desks and chairs along with the physical 
examinations of spine including the analysis of spine curvature in sitting position with an 
electrogoniometer.
  Results: Seven hundred forty nine among 831 male students, and 1,017 among 1,074 female 
students, complained of discomforts associated with the usage of classroom desks and chiairs. 
An examination of spine in sitting position using an electrogoniometer showed that both male 
and female subjects displayed the spine curvatures in the order of thoracic kyphosis, lumbar 
lordosis, and scoliosis.
  All subjects displayed pain in the order of low back(38.8%), posterior neck(23.9%), shoulder 
and elbow joints(15.8%), and buttock(15.7%).
  Conclusion: The study revealed an urgent need for the adaptation of classroom desks and 
chairs according to the growing physique of the adolescents.
  A majority of the teenaged subjects experienced the discomfort from the use of improper 
funiture and a poor posture. Authors highly recommend a formal education to the student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proper posture and the usage of adjustable desks and ch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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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
간을 앉아서 지내며,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책상과 의자에서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자에 앉았을 때의 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Floyd등11)에 의하면 이상적인 
책상의 높이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어떤 경
우이든 팔꿈치가 책상 면에 편하게 놓이도록 하여
야 된다고 했다. Branton등
6)은 좋은 의자란 의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라고 하 다. 또한, Marschall등14)은 신체구
조에 맞지 않는 책상 의자의 사용은 과도한 요추부
의 굴곡과 흉추부의 후만으로 요통을 일으킬 수 있
다고 했다.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
는 일정한 크기의 책상과 의자에서 대부분의 시간
을 보내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상 의자에 관한 연구도 거
의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책상, 
의자사용시의 인체 공학적 측면의 적합성과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 앉은 자세의 척추자세에 관한 양상
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7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 ㅇ여고와 ㅅ고
교에 재학중인 남녀고등학생 1905명을 조사하 으며, 
조사대상 중 남자는 831명, 여자는 1074명이었고, 
평균연령은 각각 17.0±0.8세와 17.7±0.9세이었다.
    2) 연구 방법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통증의 시각적 상사척도를 
측정하 고, 책걸상의 크기가 신체 크기에 맞지 않
아 불편감을 느끼는 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측정치
의 오차를 줄이기 의하여 신장, 지면에서 책상면까
지의 높이 및 의자의 치수(Fig. 1)들을 동일인 세명
이 동일한 측정도구로 측정하여, 견관절, 주관절, 경
추부, 요추부 및 둔부의 통증의 시각적 상사척도와
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다.
  또한, electrogoniometer인 Skeletal System Analyser
를 이용하여 등받이의 가운데 부분이 개방된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척추의 극돌기를 표시한 후 3차원적 
분석이 가능한 digitizer tip으로 극돌기를 따라 후두부
돌출부위에서 천골부위까지 digitize시켜 척추의 전후방
과 측면만곡상태를 분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척추
의 흉부후만각도, 요추전만각도 및 측만각도를 얻었다.
  통계 처리 방법은 SPSS를 이용하여 independent 
student t-test와 상관분석으로 비교 분석하 으며, P
값은 0.05 이하를 유의수준으로 하 다.
결      과
  1) 신장 및 몸무게는 남자에서 173.0±5.4 cm, 65.6
±9.2 kg 여자에서 160.5±9.3 cm, 55.2±6.7 kg으로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Table 1), 책
상과 의자 치수의 측정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2).
  2) 앉은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요추부
(38.8%), 경추부(23.9%), 견관절 및 주관절(15.8%), 둔
부(15.7%) 순으로 요추부가 가장 많았다(Fig. 2).
Fig. 1. Measurements of chair.







Values are mean±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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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책상의 높이와 주관절 높이간의 차이는 견관절 
및 주관절의 통증의 시각적 상사척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4) 경통의 정도는 후두부 높이와 등받이 높이간의 
차이가 클수록 시각적 상사척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으며(P＞0.05), 요통
의 시각적 상사척도의 증가도 의자깊이와 대퇴부 
길이의 차이와 상관관계는 보 으나 통계학적 유의
성은 낮게 나타났다(P＞0.05).
  5) 학생들이 책상과 의자를 사용할 때 43.1%에서
는 책상이, 65.3%에서는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여 반 
이상의 학생이 불편감을 호소하 고(Fig. 3), 특히 
남녀 모두 신장이 클수록 불편감을 더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4).
  6) 의자높이가 오금높이와 비슷한 군에서는 둔부
통증의 시각적 상사 척도가 5 이상인 경우가 34.0%
인 반면에, 의자높이가 오금높이와 다른 군에서는 
시각적 상사 척도가 5 이상인 경우가 56.0%로 나타




Desk height(cm)  73.1±13.2  72.1±9.5
Chair height(cm)  46.3±1.2  43.7±1.4
Sitting height(cm) 123.0±11.4 119.0±14.3
Seat depth(cm)  39.4±3.8  38.2±2.3
Elbow height(cm)  68.3±5.7  64.1±4.9
Backrest height(cm)  77.7±5.1  72.1±2.1
Sitting time(hr)  10.1±2.8  11.3±2.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S.D.
Fig. 2. Pain sites in sitting posture.
Fig. 3. Frequency of source causing discomfort.














VAS≦5 425(44.0%) 678( 66.0%)




1. SH: Seat Height, 2. PH: Popliteal Height
Fig. 4. Comparison of height between discomfort group 
and comfort group.
Values are mean±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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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Table 3).
  7) 앉은 자세에서 척추각도를 측정한 결과 40도 
이상의 흉부 후만만곡5)이 남자에서 429명(51.6%), 
여자에서 784명(72.7%)으로 흉부후만자세가 가장 많
았으며, 요추전만자세(50도 이상),2,7) 척추측만자세(10도 
이상)2) 순으로 많았다(Table 4).
고      찰
  식생활 및 주거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하여 한
국인의 체격 및 체형이 많은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가구류, 의류, 신발류, 개인 장구류 등 많은 산업제
품들과 각종설비 및 작업공간의 설계기준이 한국인
의 체격 및 체형에 적합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
생하고 있다. 특히 신체발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규격화된 책상과 의자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문제들
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체격에 맞지 않는 책
걸상의 사용은 특히 앉은 자세에서 바른자세를 유
지하기 어려우므로 근골격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긴장을 일으켜20) 통증 및 체간의 비대칭적인 자세를 
유발시킨다.
  Dailidiene10)은 6∼7세 소아의 43.2%가 비대칭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여 많은 소아 연령에서 
척추에 부하를 많이 주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했으
며, 척추의 비대칭적 자세가 모두 척추측만증을 유
발하는 것은 아니나, 이 중 일부는 척추측만증을 일
으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Juskeliene등12)은 6∼7세
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비대칭적 자세, 특히 체간의 
비대칭적 자세는 척추측만증을 유발시킨다고 했으
며, 학령기에서의 척추측만증의 빈도는 0.3%에서 13.6%
로 보고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척추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신체 
활동의 감소21) 및 양결핍
25)
을 생각할 수 있다. 하
루에 10시간 이상 적당한 휴식이나 운동이 없이 장
시간 의자에 앉아만 있음으로써 생기는 신체 활동
의 감소는 근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동적 또는 정적 
근지구력 및 근육의 긴장도를 저하시켜 척추에 
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요즘의 청소년들이 선호하
는 고른 양섭취가 아닌 음료수, 빵 등의 각종 고
탄수화물 식품은 척추 조직에 필요한 교원질 및 
proteoglycan 합성장애를 일으키는데, 특히 합성에 꼭 
필요한 구리의 요배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요통은 청소년들에게 드문 것으로 되
어 있다.19) 특히 척추측만증과 같은 척추변형에 의
한 요통은 골종이나 골모세포종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생기지 않으나,19,16,22) 본 연구에서처
럼 앉은 자세에서의 흉추후만, 요추전만과 같은 척
추의 기하학적인 변화가 척추의 횡돌기 주위의 구
조물이나 심부 요추 근육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
하를 주어20,23) 통증은 물론 척추측만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자세의 빈도가 남녀 모두 10% 이하로 적게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Millner와 Dickson17)은 
여자의 척추가 남자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수직
부하를 받는 경우 굴곡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가는 척추에서 척추변
형이 잘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3,13,24)
  Occhipinti등18)에 의하면 의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을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안전성이다. 
어떠한 의자라도 낙상과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특히 의자의 다리가 다섯개
인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둘째는 대다수의 사
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자의 인체 공학적인 치
수에 관한 문제이다. 즉, 어떠한 사람들이 의자를 
사용하여도 사용자의 90% 정도가 아무 불편을 느끼
지 않는 의자의 치수가 이상적인 적응성을 갖추었
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책상보다
는 의자 사용 시에 불편감을 더 호소했지만, 실제로
는 두가지 모두 근골격계에 많은 향을 미친다.
  보통 책상의 높이는 이상적인 의자의 높이에다 










Lumbar Lordosis(＞50o) 282(33.3%) 570(53.0%)
Scoliosis(＞10o) 130(15.6%) 19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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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면에서 90도 굴곡 상태의 주관절까지의 높이를 
더하면 된다.4) 그러나 책상높이가 너무 높으면 상완
의 외전이 너무 커서 삼각근에 부담을 주거나, 어깨
가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승모근이 쉽게 피로하
게 된다. 반면에 책상이 너무 낮게 되면 상체가 앞
으로 굴곡이 되어 요통을 발생시키거나, 견관절이 
아래로 쳐져 견갑거근이 부담을 받게 된다. Chaffin
과 Anderson8)은 상완의 굴곡이 25도 이내, 외전이 
15도에서 20도, 전완의 굴곡이 90도 전후가 되는 책
상이 인체 공학적으로 가장 알맞은 수치의 책상이
라고 했다. 의자의 있어서는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
금과 대퇴부를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며, 의
자가 낮은 경우에는 좌골결절에 지나친 압력과 요
추후만이 두드러져 오래 앉아 있기 어렵다. 일반적
으로 이상적인 의자의 높이란 자기의 앉은 오금높
이와 거의 일치하는 높이이며,11) 의자의 깊이는 둔
부에서 오금까지의 길이보다 약 4 cm정도 약간 짧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
들이 사용하는 의자는 등받이 각도는 대부분 90도
로 고정이 되어 있고, 높이는 약 70 cm 이상으로 앉
은 키의 반이상 크기로 나타났다.
  의자의 등받이는 요추의 정상적인 전만 곡선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 요추부 순환, 척추에 대한 압박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소모량에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친다.15) 그리고, 약 100도에서 
110도 정도의 등받이 각도는 하체의 정수압을 감소
시켜 하체의 순환을 촉진하고, 요추부 근육의 부하
와 요추부 추간판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
다.15) 그러나, 각도가 요추부를 지나치게 일직선을 
만들 경우15) 근육은 물론 인대까지도 신장을 시켜 
요통뿐만 아니라 추간판탈출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사용자에 따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받이 높이의 경우 이상적인 규격치수는 없으나, 
보통 앉은 키의 1/3 정도가 적당하며,1) 본 연구 결
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면에서 후두부까지의 높이
와 지면에서 등받이까지의 높이의 차이가 클수록 
경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경우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흉추후만이 경추의 전만을 더욱 증
가 시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 의자의 조건은 편안함, 특히 정상적인 척
추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등받이를 사용함으로써 
의자를 사용할 때 불편감이 없어야 된다고 했다.
  네번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의자구조의 실용성을 강조했으며, 마지막 두 
가지는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과 각종 작업의 종
류에 알맞은 적합성을 언급했다.
  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책상과 의자 사용시의 
인체 공학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문제점
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해 온 반면
에,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책걸상이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러므로 책
상과 의자의 인체공학적 설계에 필요한 여러 신체 
지수의 분석과 함께 체격 성장정도에 따라 알맞은 
학생용 책걸상의 사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      론
  1997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시내 남녀 고등학
생 1905명에 대하여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사용시의 
여러 변수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더불어 척추검진
에 이학적 검사와 Skeletal System Analyser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책상 의자를 사용할 때 남자는 831명 중 749
명, 여자는 1074명 중 1017명에서 불편감을 인식해 
대부분의 학생이 불편감을 호소했다.
  2) 앉은 자세에서 electrogoniometer를 이용한 척추
만곡의 측정 결과 남녀 모두 흉추후만, 요추전만, 
척추측만 자세순으로 많았다.
  3) 통증 부위는 요추부(38.8%), 경추부(23.9%), 견
관절 및 주관절(15.8%), 둔부(15.7%) 순으로 요추부
가 가장 많았고, 통증이 아주 심한 대상자들은 책상
과 의자가 신체의 크기에 맞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체격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신체크기
에 맞지 않는 책상, 의자를 사용함으로써 바른자세
를 유지하기 힘들어 척추통증의 유발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바른 자세의 교육과 함께 각각
의 학생이 자신의 신체 크기에 맞도록 조절이 가능
한 책상과 의자의 사용이 필요하며, 인체 공학적 측
면의 학생용 책걸상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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